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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에 냐랴난 션교 -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 (본혼) 

1. 구약에 있는 션교률 위한 하나님의 체펙 

창세기 1장~11장은 그 범위가 우주적이고 창조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매우 

기나낀 시간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된다 또한 창세기 1장~ 

끄장의 내용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땅 위에 70여 종의 종족들로 확장되기 

까지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매우 역사적이고 인류학적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11장 

에 나타난 가장중요한중심사상은 ‘축복’ 또는 ‘축복한다 라는주제인데， 이 단어는창세기 m장 1 
절~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약속을 연결핸 연결점이 된다. 째만창세기 l장~끄샘l 

는 축복과 동시에 두려운 재001-(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세 가지의 재앙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죽음의 도래요， 둘째는 

노아 시대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한홍수이띠 셋째는 바벨탑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흔란힘에 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임하는 것 

을발견하게된다 

@창세기 1장''''11징뻐l 나타난세 가지 재앙과하나넘의 약속과계획 

창세기 첫 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와 말씀 자체를 가장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묘사하고 있다 

씨간과공간그리고 세상의 근원을 가장광범위하고 철저하게 묘사하였다). 그리고 아담과하와의 

타락으로 그들과 땅의 모든 소소떨과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인류에게까지 저주가 내려졌다{창 

3 : 16~1: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 여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서 대적과 μF움이 벌어질 것을 선포승}셨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날 한 사람으로 말미엠}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해결될 것을 보증하셨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와는 그녀의 첫 아 

들의 이름을 가인’ (Cai피이라고 지었는데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는 뭇이대하나님의 도우심’ 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주’ 를 의미하고 있다고 구약성경학À~들은 말 

한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였기에 그 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 

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가인’ 이 메시아가 오시는 족보는 아니라고 한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하와’ 가 가인’ 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성한 인간으로 뱀을 전멸할자로 믿었으며 

가인’ 으로 말미잎F아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인류에게 임한두 번째 재앙인 홍수 사건은노아를 포함한 여닮 식구 외에는모든 인류가전멸하 

는 사건이대창 6:11~13) . 방주에 들어간 이들은 노아를 포함하여 모두 여닮 사람이었고(창 6:17~ 

1에， 이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 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 

(창 9:1; 26~2η 특히 셈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거하신다 는 약속은 끔찍한 심판의 계곡을 지나 

온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요 

17: 20~23). 그런데 한편으로 언약이 제시된 ‘셈족’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이 ‘셈족’ 이 누 

구를 지칭하는 것인개’하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세 번째 재앙후에 영r혀졌다. 

사람들은 언제나 병성’ , 즉 자기 ‘이름’ 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좋아한대창 6:4; 11:4). 그래서 

홍수 후에 번성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또 다시 창조주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훌륭함을 나타내려고 

지날 (S바1ar) 평지에 모여서 성과 대떠 city, and a tower)-를 건설하기로 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창 11:1~따. 하지만 그들의 작업은 하나님의 간섭히심으로 

헛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랜l 하심으로 의사소통에 혼란뺨1 오게 되었대창 끄:6 

~8).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동시에 그들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창 끄:에. 그러나 인간들이 저지른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셈족’ 중 

에서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 을 택하시고 온세싱써1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중재자로삼으 

신 것이었다(창 끄:10; 25~2이， 

이처럼 우리는 창세기 1장~끄장을통해서， 기나긴 세월을 지나는동안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 

은 재앙과 그 재앙을 치료하시고 축복된 언익뇨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 

며， 이것은 창세기 m장 1절~3절에서 앞으로 오는 세대를 향한 약속과 계획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X. 난·수·요·매·배·매·시·지 • 

어호와의 편R 서랴 (출 32:25 .... 29) 

“모세1~ 본 즉 백생 01 방자하니 이는 아혼이 그들로 방자하께! 하여 원수에비 조룡꺼리1~ 되비 하였음이라. 이에 모씨1~ 전운에 셔셔 1~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차는 내바로 나아 

요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바로 요는지라. 모세1~ 그들에메 이료되 이스라엘의 하나넙 여호와께셔 야갇이 말씀하사"11를 녀회는 각각 혀리에 켈을 차고 진 이 운에셔 져 운까지 왕래 

하여 각 사랑01 그 형제흘，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랑이 그 01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씨의 말애로 행하애 이 날에 백성 중에 상천 영 1~량이 죽인 l!~ 된지라. 오세1~ 야 

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요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꺼l 되었느니라. 그1~ 오늘날 녀회에비 북을 내러시리라” 

A볕 -우리는군병이다 

믿음이 없어서 조금도 인내때 못하는 O낱라엘의 상급하고 경빅스러운 뿔핸 모습이 또 다시 문저}를 일 퍼므로 에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여바 퍼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뼈(딩후 2:3), 
으켰다 그들은 아론을 항히여 자t될을 인도할 t을 E될라고 요청효κK출 32:1a). 그리고 그렇께 우싱을 만드는 여|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대딩전 6:12} 그것0 1야밀로 우 

이유를， 지도자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흔fCK출 321미 01들의 말을 들어보면， 01들은 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대히 2:1이 

자t들을 õfLf님의 뜻대로 자기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t들의 욕구를 채워줄 지도자를 띨 - 우리는 아주 적은 수의 하나이다. 
요로 한 것이 분명하다. 그 사실은 이들이 여호와를 너무도 쉽게 저버리고 우상의 펀에 A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주의 편에 서 있음을 분명때| 깨닫게 되는 곳은 십자개|다， 십X까 엠|서 제자들은 모두 주를 버리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환뻐서 더욱 심챔때ILκ벼다 그는 해t님의 종’ 이면서도 여호와의 편에 서지 고 도밍하였대막 14:5이 비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히던 많은 자들도 떠나갔대담후 4:1히 그래서 주님께서는 

않았다. 그리고 자샌l 우유부단함을 모면하끄} 백성들의 왼악함 때문이라고 둘러댔괴출 32낌， 지t팩 의지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0 1들'0메님의 편에 서는 이들은 아주 적은 수라고 말씀하셨대마깨에， 

는 상관없이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고 잉계하였대출 앓24). 하나님 편의 이로운 점이 있다. 

본론 

누가 여호와의 뺀1);펀7η 

- 본문은 두 면을 설명효tCf. 

이스라엘의 우싱숭~~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결코 두 주요을 섬길 수 없으며， 이 

것은 여호와 아니면 우상의 편에 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효κH마 6:24, 고전 10:21). 생끽연H 보라. 

전쟁 중에 중간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히나님과 마귀도 각각 자신의 위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김으로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자들을 얼마나 존경히는개 또 

는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인죠을 섬기는 자들을 높어 평가하고 있지 않는개 그러므로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는 오직 자기를 부인히는 지뿐이다 

하나님의 편이 어떠한가? 
- 다른 것을 반드시 버리는 것이다. 
õf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해」님 외에는 디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뜻효떼. 제자들은 여|수를 쫓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대녹 5:11). 주께서도 네게 오는 자는 부모형제와 자기 생명까지 버려야 효다고 말씀하셨괴녹 
14:쩌 그래서 :Af7 1 십자기를 지고 따르라고 권고하셨대녹 14:깅7)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제 

X바 되지 못효빠고 실로 강력래| 짧õf셨대녹 1때3). 그러므로 자71를 부핸}고 :Af71 십깨를 젊어지지 않 
는다면 결코 여|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대마 1624). 

해f님의 편에 서면 거룩한 X까 된대살전 4:3^--4). 또한 그리스도와 힘께 서|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대요 

15:18). 그리고 O f무도 우리를 대적할 X까 없게 되며(롬 8:31),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X씬의 구원을 찬앙때l 될 

것이대뱉전 1 :8). 
- 하나님 펀에 서지 않음에 대한 대가가 있다. 
i메님께번 영생과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죄의 편에 선다면 A맘에 이를 것 

이며， 여|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대롬 6:23). 우상의 편에 서서 6바님의 아들과 그의 피 

를 더럽히는 자는 형벌을 뻗빠 할 것이대히 102ßrv29). 

결론 

E쁜 자들01 히나님의 편에 선다면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요 브때로 우상의 편에 선다면 엄위하신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대롬 11:22). 돈이나 우상 등， 서|생| 속한 것들을 버리고 주에 대한 마음을 가자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개 그러므로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Lf지 아니하실 주를 기억하래 그분은 우리가 A맘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사는 분이시대시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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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ALL THESE THINGS 
(Genesis 42:29-36) 

"And their father J acob said to them, “You have bereaved me of my children: 
J oseph is no more, and Simeon is no more, and you would take Benjamin; 

all these things are against me."." 

"\"1 Jhen Jacob ’s sons returned from their fIrst visit to Egypt, they told 
" their father that “ the lord of the land" had spoken harshly with them, 

and took them for “ spies of the country" (v. 30). The reported that they were 
forced to leave Sirneon behind, and ordered to bring their youngest brother, 
Benjanùn, back to Egypt. Furthelmore, while they were unloading their sacks 
of food supplies they found all their money intact. This money was to be 
used to pay for the supplies they brought back. Jacob was bereaved. He told 
his sons, “ all these things are against me" (v. 36). When things seem amiss, 
everyone in this world seriously confesses, “ Oh my God, what’s going on 
here?" Jacob , whom God chose to give His blessings from his father 
Abraham, had twelve grown sons. He didn ’ t know that it was Joseph who 
was “ the lord of the land" , but he had already made up his mind that 
everything that was reported to him was disaster instead of blessing. How 
many of you make the same mistake? How often .do you confront blessings, 
thinking that they are just curses? 

There are many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in life that come to you 
covered in half truth , half falsehood. You can see this in the Bible, for 
instance, in Mark 15:31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were mocking Jesus on 
the cross , saying, “ He saved others; He cannot save Himself' . These 
religious officials were half right and half wrong. They explained that the 
Son of God was able to save others, but they didn’ t speak the whole truth. In 

Psalm 116: 11 you read, “ All men are liars". This statement is not completely 
true, it’s an exaggeration of human nature. Like Jacob, do you not sometimes 
faIl short in your confessions? Does your rnind and heart reaIly remember 
God ’s prornises, blessings, and rnighty power? 

Let’s look at Jacob ’s situation. You know from reading the Bible that 
Joseph did not die from being eaten by an animal at a young age, but instead 
became prime minister of Egypt. You also know that Simeon was not 
persecuted in prison, and that Benjarnin was in no danger of harm from “ the 
lord of the land". ActuaIly, Jacob wiII fInd his long lost son. This was God’s 
way. Real blessings and reaI peace awaited Jacob. All these things that Jacob 
thought were against him were truly for him. God sent Joseph fIrst to Egypt 
so that aIl Jacob’s family could be blessed. Joseph knew this and he told his 
brothers, “ Now do not be grieved or angry with yourselves, because you s이d 
me here, for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life" (Gn. 45:5). 

Why did Jaco 

because they have something wrong in their rnind. They ’re like the person 
who sees a big train for the very fIrst time and says, “Nothing that big can 
ever move forward and start". After the big train makes a big noise and st따ts 

moving, this same person says, “ That train can never stop". ContinualIy 
negative people are dangerous. Paul took encouragement in the Lord. He was 
a spiritual man who relied on God for his direction, “ and when Paul saw 
them, he thanked God and took courage" (Acts 28:15). Even David, when 
threatened with death, found strength in the Lord, “ Moreover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because the people spoke of stoning him, for aIl the people 
were embittered, each one because of his sons and his daughters. But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1 Sam. 30:6). Joseph was thrown 
in an empty well, sold into slavery, and put in jail but he relied on God and 
never gave up. He lived the best way. 

People lose spiritual insight when they forget God and His prornises 
Why did Jacob complain? Because he lost sight of God’s prornise. When you 
don’ t think about God, you complain. During Jacob’s flight from home, God 
told him, “ 1 am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the land on which you lie, 1 will give it to you and to your descendants. 
Your descendants shaIl also be like the dust of the earth, and you shaIl spread 
out to the west and to the east and to the north and to the south; and in you 
and in your descendants shall 떠1 the farn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Behold, 
1 am with you and will keep you wherever you go, and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for 1 will not leave you until 1 have done what 1 have prornised 
you" (Gn. 28:13-15). What a wonderful prornise! Did Jacob forget this? Yes, 
that’s why he complained that “ all these things are against me". If you don ’t 
believe God and His promises , you are going to be discouraged. Is God 
dead? Did He lose His power? Does He not take care of you anymore? Come 
on people,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tremble or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1os. 1 :9). People who really 
don' t believe in the Lord can honestly say, “aIl these things are against me". 
Why? Because they receive God ’s judgment. Even if they don ’ t know God 
and everything appears beautiful in their life, they should still say, “aIl these 
things against me", because it is absolutely true. 

We all know that the last days of Jacob ’s life were the most beautiful. 
What then should Christians say to “ all these thing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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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판목사 

불행 뒤에 감추어진축복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첫 번째 이집트 방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그 땅의 

주(핀가 자신들에게 엄하게 말했으며， 자신들을 “그 땅의 정탐자들”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대30절) 그 

래서 시므온을 어쩔 수 없이 뒤에 남겨두어야 했었고， 또한 가장 어린 형제인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 

굽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댔다고 보고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각기 양식 자루를 내려서 쏟는 동 

안， 그들의 돈이 모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돈은 그들이 애굽에서 얻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웅에 빠졌습니대양식 값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은속였다는오해를 받을수 있기에 충분하였으므로)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힘L이로다’β6절)， 무언가 어긋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때， 이 서VJ에1 있는 모든 

사람은 심각하게 “오 맙소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 

속하셨던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되었던 야곱은 다 자란 열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물 

론， 야곱이 “그 땅의 주”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은 축복을 대 
신하는 불행이라고 여긴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 

이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축복을 직면하띤서 그것은 곧 저주라고 

생각하고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함 
우리의 삶에는 절반은 진리요 나머지 절반은 거짓으로 덮여진 채 다가오는 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습 

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경을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5:31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십자7에 달리신 예수를 향해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 

할 수 없도다? 이 종교적인 관리들은 반은 옳고 나머지 절반은 잘못되었습니다， 그틀은 다른 사람을 구 

원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이들을 설명하였지맨옳음)， 전적으로 진실을 밀F하지는 ?짧습니대그릇됨)， 

시편 116:11을 보면，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라는 말을 읽게 됩 
니다 이언급은완전한사실은아닙니다 이것은인간의본성에대한과장된표현입니다 야곱처럼，어 
떤 때는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로하나님의 약속과축복， 그리고능력을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야곱의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어린 시절에 동물에게 집L아먹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므옹은 감옥에서 고통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베냐민은 “그 땅의 주인”으로부터 어떤 해나 위혐을 받지 e없t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 

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의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실 
제적인 축복과 평안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모두가 그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 
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일서았고，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 

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창 45:5) 

하나넘의 말씀을모르면 
그렇다면 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라고 바라보는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믿음의 용기를 잃었 

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용기를 잃습니다 또한 때때로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상황 뒤에 맞게 
되는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 용기를 읽습니다 ‘엘리야 를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들과 씨움에서 송리 

한후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0)세벨’ 이라는 여인 때문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 
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절망합니대왕상 19:4), 여러분은 어떻습니 

깨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은아닙니깨이모든것들이 여러분의 기를꺾어놓습니깨목사의 설교가너 

무나 길고 어렵습니까? 목사가 단지 성경에 대해서만 밀F하고， 여러분이 겪는 상황을 위해서는 어떤 판 

단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만일 하나님의 종이 바 
른 말을 선포하거나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 
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사람들의 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 
님의 말씀은좌우에 시퍼렇게 날이 선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없습니 
다. 그들은 사업히는 사람처럼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주일행사로 생각하고， 주일에 잠시 방 
문히는것으로여겁니다 왜냐하면그들은골프를연습해야하고업무를끝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이 그들의 믿음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낙담하고 영적으로 믿음을 상실하는 이유입니 

다 

부정적인 길과신뢰의 길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축복을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찾아오 

“그 아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는 어떤 상황이나 축복에 대해서 언제나 부정적인 면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이들과 함께 할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설교가 올바르게 선포되며，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쩨 
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은 잘못이나 실수만을 발견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교회에 대 
하여정말로관심을가지고있는것처럼행동합니다 하지만이것은매우주의해야만하는일입니다 그 

들이 밀냉뜯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 

한 이들은 기차를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 덩치 큰 기차를 앞으로 나.Qr가도록 

출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커다란 기차가 큰 굉음을 낸 후에 웅직이 

기 시작한 뒤에는 “그 기차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 1"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지닫 

는사람은위험합니다‘ 바울은주님 안에서 용기를얻었습니다 그는자신이 나아갈방향을하나님께 맡 
겼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님1울이 저회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행 

28:1잉. 다윗 역시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 주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였습니다， ‘빽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외를 힘입고 용 

기를 얻었더라~(삼상 30:6), 요셉은 빈 웅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 

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결코 포기하지 ?없t습니다 그는 가장 최선의 길을 걸었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랄 때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인gk을 잊어버릴 때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왜 야곱이 불평했습니깨 

하나님의.언의딸 잃어버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봐지 않을 때 불평하게 됩니다. 

야곱의 여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랴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라니 네 자손이 땅의 티꿀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으로 돌아오게 할지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 

28:13~1잉.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야곱이 이 약속을 잊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어로다’라고 말하게 했던 이유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역시 실밍P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능력을 

잃어버리기라도 하셨습니깨 여러분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기로 작정이라도 하셨습니깨 자， 여러 
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l 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는 다 나를 해 

롭게 힘에로다η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 

니다(하나의 심판에 대한불신자의 고백) 또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 
들의 인생에서 아름답게 나타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힘에로다n라고 밀F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믿지 않는 자의 결국은 모두 헛되고 심판에 

이르게되기때문이다) 

언약을신뢰하라 
우리는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은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이라고 밀F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 

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롬 8:31) 한 번 생ζ빼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입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히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로F하시는 이로 말미$F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서|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 

이나 능력이나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 

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6~39) 아벤| 여러분은 이러한 약속을 신뢰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를을 보는 관점， 즉 축복으로 보느냐 저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를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절대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힘이로다”라고 말하 

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w이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 

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싸 살리라 함과 같으니래(롬 1:17)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 
습니다‘ 배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아멘 이것 
이 예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약 
속이 여러분을 해롭게 히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그 약속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 

이라고 생ζ냉}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깨 여러분의 고백은 어 

떻습니깨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거짓입니깨 아니면 모든 것이 진실합니깨 오직 믿는 자는 하나님 

께서 자신들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아름답다고 증명할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자 

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지금 즉시 자신들의 영생을 위해서 옹전하고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는 것 

을알고있습니다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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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 ßtll 

개민주의가 강한 처|코민에게 

노방전도를 나가던 첫 날 사역에 대한 막연함으로 걱 

정하다가 처음 만난 한 노부인은 따뭇하고 친절하게 복 

음을 받아 주었다. 그 노부인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 한 

이후 용기와 위안을 얻은 나는 선교 사역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한다. 내 

가 체코에서 만났던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또 모 

든 체코인들의 구원에 대해 기도하도록 이끄신 하나님 

의 은혜에 감사한다. 박찬섭 장로 

우리는 비싼 통역비 때문에 처음부터 통역자 구하기를 포 

기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전 대원이 뿔뿔히 흩어져 일대 

일의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역자는 없었지만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셨다.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냉정히 거부하던 사람 

들도 있었지만，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려던 사람들과 순수했던 어린이들 

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원근 집사 

아파트 단지에서 만났던 체코 어린이들의 표정이 복읍을 들었을 때 새롭게 변하 

는 것을 보았다. 복음을 거절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체코 어린이들의 영혼이 

주님의 복음에 갈급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강영미 집사 

가기 전엔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척 걱정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사역에 대한 특별한 시간을 내게 허락하셔서 즐겁고도 기쁘 

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초|금실 집사 

동유럽의 꽃， 문화와 예술의 나라 체코. 예수님을 잊고 살아온 지난 50년 ， 기독교 

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체코 그러나 소수의 체코인들만으로 구성된 개신교 교회 

를 발견했을 때 ，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선교나이약:11 I 

øt표E녀 i 으 l 료섣쿄샤 럴벤혜예 

키여우서새 
C그〈그L.!... L.! C그 

아프리카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항상 의료 선교사들의 흥미를 끌고 있 

고， 또 그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크게 진전된 곳이기도 하다. 그 

중 칼 벡커는 특별히 헌신된 의료 선교사로 꼽힌다. 홀어머니와 가족을 부양 

해야 했던 벡커는 의학 공부를 무척이나 하고 싶어 했다. 벡커는 하나님이 공 

부할 기회를 주시면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약했으나， 막상 

공부를 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를 부르셨다.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였던 찰스 헐버트가 그에게 콩 

고에서 같이 사역할 것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그는 결국 매달 10 ，000달러 이 

상의 수입을 포기하고 매달 60달러를 받기 위해 콩고로 떠났다. 피그미족과 

다른 숲 속의 부족들을 위한 그의 사역은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 의료 사 

역과 더불어 주말마다 마을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벡커의 끊임없는 노 

력으로， 마술사들이 좌우하던 지역이 점차 복음화되었다. 그는 특별히 나병 

퇴치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나병 환자에 대해 깊은 사랑으로 

치료를 베푼다는 소문이 나자， 고립되어 숨어 살다시피 하던 수천 명의 환자 

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그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 

는기회를가질수있었다. 

이런 사역 가운데서도 그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영적인 가치는 도 

대체 무엇일까7’ 라는 질문으로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듯이 의료선교는 복음전파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적으로 선교사역임 

을 확신한 그는 의료 사역을 복음화를 위한 수단으로 4iL아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일하였다. 
(루스터커의 ‘선과 열전’ 에세 

효과적민밀대밀전도 
유치부， 체코 단기 선교단 

유럽의 개인주의 때문에 각박함이 많이 느껴져 처 

음엔 막막하기도 했으나， 성령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 문화적으로는 우 

리보다 앞서 있으나 신앙적으로는 너무도 공허한 

그들 체코는 복음이 거부된 땅이 아니라 복음 

이 꼭 필요한 곳이었다. 한정우 선생 

단기선교를 떠나기 전 각오와는 달리 현실은 냉혹 

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붙들었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 

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과 하나님 

께서 내게 다시 한 번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심을 깨달았었다. 

합충기선생 

체코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느낀 것은 영흔의 외로움이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 

었고，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공감이 형성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찾고 계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또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역 
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느꼈다. 0 1선화 선생 

체코는 복음이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 문화적으로도 뛰어나 경제적으로도 풍요 

로운 곳이기에 ，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 듯 했다. 값없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들이 자 

신의 어떤 행위나 보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며 돌아왔다. 

지금은 체코인들을 더욱 애절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상희 선생 

2002 단기션교 3차(10-12월) 모집 

2002 단기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9월까지 67개팀 700명이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3차팀(10-12월)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 팀 구성 / 각 교구 및 부서 2. 텀 구성 민윈 /10-12명 
3 기간/02 . 10 . 1 .- 12 . 31 . 

4. 자격 / 1) 우리 교외 세례교민으로， 륭록안 Xl1 년 이상 된 사람 
2)CMTC 수료자 또는 앞으로 수료 예정자 

5. 선교일 나라/ 의앙국기{다만선교위원외와엽의일 것) 

6. 팀 훈련 / 팀장주재 01어| 텀 푼련을 Of되 언어훈련， 전도푼련이 포암되어야 암， 

7. 기타/ 텀 구성끔 자유를게 알수 있으나 팀장， 흉무는 본부에서 임멈gj바」다. 

8. 신정일곳/신교관4증 선교위원외쉴 

20023차 CMTC 모칩 

1 ， 2차(1-9월)까지의 단기선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젠 3차(10-12월) 팀을 모집 중이며 

그 동안 CMTC를 마친 사람이 900여 명입니다. 

교회는 1년 내내 계속적인 단기선교를 계획하며 

제3차 CMTC(정규)를 모집합니다. 

개깅빌 / 주일반 9월 29일(주) 18:30-21 :00 
토요반 10월‘ 5일(토) 17:00-20:30 

장 소/베다니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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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이 O~JI - 션혼가정부 

너I't 나를 ̂t랑~t.느냐? 
이 필 순 (집사， 신흔 가정부 교사) 

어느 날주닝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겼던 것처럼 

냐에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네가 냐를 사랑하上냐7 

20년의신앙생활， 

봉사와 전도에 힘쓰므로， 

냐는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자녀이며， 

하나닝을사랑한다고 믿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닝께서 다시 울으십니다. 

“진정 네 저 깊은 곳에서 냐를사랑하느냐7’ 

내신앙의삶의모습을뒤돌아보며 

주닝용서해주옵소서. 

냐는 냐 자신을， 내 가족을， 세상의 것과 그 외의 것들을 

더사랑했음을고백합니다 

그래서내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주닝꺼l서 다시 울으십니다. 

페가 냐를 사랑하느냐7’ 

주님 저는 진정 죄인압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냐이다” 

이베드로의고백이냐의고백이되게하여주옵소서-

"!뜸으~1. 서’t.J재 1J응 7l11 

박혜 경 (신흔가정부) 

저희 가정은 올 10월이변 결혼 2주년을 맞는 신혼 

가정입니다. 올 3월에 예쁜 딸 하은이가 태어났죠. 참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이러한 감사 

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하며 남편에게 제일 일 순위로 가정예배를 드 

리는 가정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선돗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요. 그러나 막상 결혼하면 안 드리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동안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감정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 
으며 나누는 대화는 서로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날 때도 말씀이 없었으면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기가 예정일 

이 지나도록 나오질 않았던 것이죠. 의사는 유도분만이니 촉진제니 겁을 주고 아 

무튼 하루 하루가 무서웠습니다. 걸려오는 안부전화도 받기 싫어질 정도로 겁이 
났습니다. 정말 매달릴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 10달보다 예정일이 지 

난 그 10일 동안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묵상한말씀을쓴일기입니다. 

2002년 3웰 2냐영 

6Rgof, 엠마o~! 여l정앙하고도 3엘 01 되었는데 웅 tj f-2ffDI는 L I-올 생간을 얀 하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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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통의 시작에서부터 

아기가 태어나 첫 울음소리를 낼 때까지 분만의 모든 세부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정하신 이 아기의 출생의 때가 가장 최선의 때 

임을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움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꾸려갈것입니다. 

7，t냐냥희 윷~t흥! 안에서 

홍미 정 (신흔가정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향해 갑니다. 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척이나 드문 만큼 서로 다르게 살던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뤄 산다는 것 역시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사람의 결합이 서로 

의 의지만으로는힘들구나하는생각을해 봅니다. 

새로운 가정의 출발은 나도 아닌， 우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주관으로만 굳건 

한 믿음의 가정 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하여 알게 되 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 

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18).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처음에 독처하도록 만옮으로 ‘돕는 베펼 ‘의 필요성을 깨 

닫게 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진정한 동반자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짝지어주 

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아담과 하와 

를 봅니다. 우리도 죄인이므로 연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예수님의 죄사하심으로 

연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 결흔을 통해 둘이 힘을 합쳐 하나님의 사명을 감 

당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 

룩한목적을깨달을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세상의 욕심에 미련을 가지는 부족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서 조금씩 성장하고 교제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성령의 불을 

가슴에 안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저희 부부는 오늘 

도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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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린 양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한 개인 이삭을 대신하여 죽도록 수양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언젠가 어 린 양이 그 민족을 위해 죽을 것을 예언하였다 

(사 53:8). 이사야 53장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 장에 속한다. 그것은 
메시아의 초라한 탄생과 질시와 슬픔의 삶과 백성의 죄를 위한 그의 희생적인 죽 

음을 묘사한다.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를 명하여 그를 구하게 하실 수도 있었으나 

기꺼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길을 택하셨다(사 53:7). 

이삭이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하고 물었던 질문은 수 세기 후에 세례요한 

에 의해 대답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 

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라고 말하였다. 이 중요한 진술은 우리에게 주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구원에 관해 무언 

가를말해준다. 
요한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한 사람을 가리켰다. 메시아는 

선지자들의 말에서 고난 받는 종이자 영광스러운 왕으로 예언되었으나 유대교 학 

자들은 이 모순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졌다. 어떻게 메시아는 그토록 수치스 

럽게 고난을 당하며 그럼에도 또 그토록 영광스럽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죄를 없앤다. 그것이 수치스런 고난이면서도 영 

광스런 다스림의 비밀이다. 죄를 없앨 수 있는 피를 가진 어린 양은 없었다. “이 

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하기 때문이 었다(히 10:4). 예수 그 
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히 제사되신 하나님의 최후의 어린 양이 

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 
사" (히 10:12). 동물의 피나 도독적 행위가 인간의 죄를 제할 수는 없으며(히 

10:1-4) , 모세의 율법과 율볍 아래 제사된 각 동물은 단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 

는 유일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을 뿐이다. 
오늘날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들은 예수 선생， 예수 치협， 예수 모범7-}를 

원하지만 죄많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한것이기 때문이라고말하며. 하지만 ‘어린양예수’ 는일부이거나기 

초가 아니라 ‘전부’ 이다.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거 리끼는 것” 이 지금도 여전히 우 

리에게 있으나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전 1:18-31).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 

님의 어린 양을 제외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 

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전 15:3)라고 말한다. 만약 그것 외의 것을 

첨가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만이 죄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거기에 첨가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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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망의문과사온의문 
9교구신내 1， 2구역 

어느 권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이， 알 수 없는 티켓이 없어서 아내가 들어 

가는 어떤 좋은 곳에 못 들어간 꿈을 꾼 뒤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는 이야기를 들 

려주셨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망의 문과 시온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 

는 것 같다고 했다. 설 령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말이다. 그래서 그 많은 종교들이 생 

기는것아니겠는가? 

그렇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죽음은 ‘죄의 

갔’ 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 구역원들은 자신들의 죄성에 대해서 고백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나누었다. 바로 이 고백만이 우리를 시온의 문으 

로안내해줄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한 구역원이 농촌 교회로 미용 봉사 

를 갔을 때의 일이다. 그 곳에서 천주교인들을 만나 도움을 받았는데 그들은 불교인 

들과 함께 일을 하며 선행이 구원의 척도인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이다. 얼핏 보기 

에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논쟁하지 아니 

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관용이 많아 보이는가? 그리고 선을 함께 

행하며 하늘로 가자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가? 그러나 그들은 사망의 문으 

로 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선행이나 연합， 관용도 사람들을 시온의 문으로 인도할 

수 없다. 시온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구역원들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는 다른 종교들이 서로 연합해 가는 추세며 

결국 오직 복음을 들고 있는 기독교만 남아서 말씀대로 모든 민족으로부터 소외당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젠 기독교가 설 곳이 점점 없어진다고 했다. 그 

러나 열심히 주님만 찾으며 복음만 전하자고 서로 격려했다. 
(권요셉기자) 

| 새7택융소빼니마| 
‘김석균 ’ 성도를 소개합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살며， 형이 한 명 있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그닿게 자리했었는데， 치츰 나이를 먹으며 다른 종교에 

심취했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건 

강도 좋아지고 웬지 어두웠던 마음도 치츰 밝。에며 활 

기를 되찾으셨지요. 내심 흐뭇했지만 그로부터 어머니 

와의 긴씨움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종교적 갈등은 

언제나 불화의 씨앗이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꼭 다시 돌아오게 될 것 

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사실이었는지， 밤마다 

조그땅게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로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릴때 엄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며， 어머니와함께 교회에 나와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미음이 들었습 

니다. 

충현 교회의 고풍스런 건물이 평안하고 경건한 느낌을주었고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감 

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 2주 되었는데， 아 

침 일찍 일어나분주하게 나오면 새기족부의 키 작은 선생님이 지긋이 웃으며 보여주시는 

미앙}기억에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이 성장하 

기를간절히원합니다. 
(한숙정통신원) 

478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은 1896년 윌리엄 오르커트 커경 목사에 의해 작시되었다. 그는 성대에 이상이 생. 

겨 말을 크게 할 수 없게 되어 강단을 떠났으나 방황하지 않고， 병든 몸으로나마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한 후 주님의 응답으로 300편에 이르는 영감있는 잔송， 찬양시들을 작시하였 

다. 같은 해에 아이라데이빌 생거가작곡하였다. 

1질 주 날개 밑 내가 펀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붙어쳐도 

아버지꺼/서 날 지pμ/2/니 거기서 펀안히 쉬리로다 

후렁 주 날개 밑 즐거원라 그 시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절 주 날개 밑 니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펑화를 누리리라 

3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은 세상 길 가는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이 찬송은 4분음표가 한 마디에 6개가 있는 4분의 6박자 곡이다. 6박자의 곡은(8분의 6 
박자， 4분의 6박자) 크게 두 박자로(셋씩 묶어서) 볼 수 있는데， 마치 잔잔한 파도가 지는 것 

처럼 리듬을 맞추어 부르면 음악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가사도 잘 전달된다 새가 자기 새 

끼를 날개 밑으로 끌어모으는 것 같은 따스함과 편안한 안식이 느껴지는 찬송이다 
(친앙위원회) 

찌 11 1-승으l 웅상 

진정한들음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씨 뿌리는 이야기’ 가 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닐고 계실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 

었다. 모여든 사람들이 마침내 큰 군중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은 씨뿌리는 비유를 말 
씀하신다. 그것은 매우 도전적이고 생통감 넘치는 메시지이다. 제자들。l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신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 

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가리킨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 

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 

람을 말한다.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순종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 (녹 8:11-15).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다. 즉， 말씀은 듣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한편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목적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 곧 마음과 삶의 온전한 변화 

에 있음을 강조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들음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나는 말씀은 듣지만 강팍한 마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 

니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열 

매를맺고있는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 (녹 8:8). 
(김성화기자) 

13교구 이순봉 잡샤(여184.세) 교통사고로 골반뼈가 골절되 

었습니다. 고령이라회복이 무척 더뎌 힘든상태입니다. 골절부위 

가 빨리 아물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동철 잡샤(납57세)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오른 쪽 발 말초신경 이 썩 

고 있습니다. 환우와 가족이 지치지 않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5교구 갑선애 정도(여'52세) 비인두종양으로 항암 치료 중입니다. 힘든 치 

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견디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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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규 호 (소년부 진리9반) 

우리까 하나닝응 성딩 수 있는 소겐은 무멧엘ll~ ? 
여러 까지까있다 

하지만 치l잉 충요한 갯은 하나닝。11 [H한 λl석이다 

tf-나닝어l 대한 지이101 없요변 하나닝응 성 1111 힘등다 
하나닝이 우멧을 좋o f-안시는1~릉 양변 하나닝을 상 성김 수 있다. 
우리 충현교회는 하나넘 01 서/우신 교호10111 때문에 

하나념으l 뜻대료 웅석여야 한다 

a윗응 하나닝을 장 양고 있는 갯 갑타 
다윈은 고얀 중에 하나닝을 치l헝한 사람이끼 때문이다 
그래서 다윈은 tf-나닝이 어떤 분인 1-. 1 장 o f-는 사량이다 

우리까 봐나닝응 야버지라고 성 11떤 우리릉 떠나지 않으신[~. 

하나넘은 용으l료우신 하나님이시타. 

그러으료 우리는 하나맨il 죄릉 치으연 얀 된다 

십자1버l 올。 f-1~신 여l수닝응 맏응 C대， 

우리릉 사망으l 김에서 구해주신다. 

않역f 

우리 하나닝응 우섭λl얀 우리릉 사랑하시는 분이다. 

다윈은 우리 하나넘은 하나닝을 장는 사량등은 
성대료 버리치 않는다고 망한다 

다윗떼 어려운 소젠어I도 붕구람고 

하나녕께서는 [~윈을 떠나지 않요셨다 

혀I쑤녕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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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존이 영원에 계실 때 오빠와 냐는 이 잔양을 불려 드렸어요 

삼존은 아냐님이 사랑하시 니까 꼭 냐을 거라고 

그련데 하냐님은 우리 삼존을 데려 가섰어요 

아늘 냐랴에서 일꾼이 멸요 아시다구요. 

약을 드실 때도 선와로 기도해 달라고 아시 면 삼존 ! 

숨쉬기도 임들 텐데 성경말씀 읽으며 기도하시던 삼존! 

중완자실에 들어가시연서 우리에케 하냐님을 잘 믿으라고 떤치를 쓰섰어요 

우리는 그 삼존이 어디 계신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삼존치렴 열십 δ1 기도아고 전도 알 거예요 

믿지 않는 선구들과 지구 끝에 있는 신구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아고 싶어요 

삼존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냐는 오늘도 열심이 하냐님을 산양해요 

예수님을 믿으연 영원이 살 거랴고 하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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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과 사랑이 념 치는 선국 ， 

우 리삼존은 선국에서 살고 있지요 

삼존보고 싶어요 11 

신 예 은 (유년부 5과4반) 

낀OJ7F? @ v{ r.ε';1 1-1/ 0_' ζ 
z ‘ 11 1..-갇 1 {-용승 (Luke) 숭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 

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삿 13:5) .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블레 
셋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삿 13:1) 이러한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삼 
손의 부모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과 그를 어 떻게 양육할지를 알려줍니다(13，-14 
절) .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나실인입니다(삿 13:5). 그는 태중에서부 
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죽을 때까지 영원한 나실인으로 지내야 했습니다(녹 

1:13-15) .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不班) 여성입니다(2절) . 그 부부는 아 
이 갖는 일을 포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자 
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결국은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삼상 1:5-6). 

‘·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니" (3절) .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신 다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차피 주실 아들， 그냥 기분좋게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러나 미 련한 인간은 너무 쉽게 자식을 주면， 자녀들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 나 
실인 삼손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실 세례요한으로 키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자식을 바쳐서 키우키가 힘들었겠지요. 여기에 우리를 기 
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 중에서 
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아닐까요(빌 4:4,6,7)?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대로 마노아 
의 아내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강} 삼손이 출생합니다(24절) .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가， 완전 

할 때보다 불완전한 상태로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웅할 수 있고， 
그 음성에 감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마노아의 아내는 축 
복받은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고난을 이해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4,6,7) . (권항임기재 

그리고 다른 복음서 기자보다 누가는 영적인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였는데 ， 

먼저 그는 ‘성 전’ 에 대하여 많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맺는 장소가 성 
전이며， 일생에 한번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다리는 ‘사7}랴’ 의 이야기 
(1:8-11)와， 경건한 사람 ‘시므온’ 과 ‘안내 의 이야기 (2:25-38)가 성전을 배경으로 묘사 

됩니다. 또한 십대 이전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도 성전이며(2:41-50 ， 특히 2:46) , 예수 

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19:45) 성전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을 기록함으로써(24: 53) ， 

성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찬양과 시(詩)’ 를 많이 기록하였는데 ， 엘리사뱃의 노래(1:42-45) ， 

마리아의 송가(1:46-55) ， 축복송(1 :68-79) ， 영광송(2:14) ， 시므온의 찬양(2:29-32) 등 다른 

복음서보다 월등하게 많이 없}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 
습니다. 특별히 1 ， 2장에서 강조하였는데， 성령에 대하여 전체 17회 사용한 중에서 7번을 

1 ， 2장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시험받는 장면의 시작과 끝에서도 성령을 언 
급하였으며(4: 1; 4:14) , 이사야 61장1 ， 2절의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녹 4:18). 그리고 누 

가복음 10:10, 21; 11:13; 12:12 등에서도 성령에 대하여 언급하고， 익텍하신 성령을 기다 

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24장) . 
세 번째로，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였는데(1:10 ， 계 5:잃i 비교， 4:16 ; 6:12) , 

특히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7번씩이나 기록했습니다. 세례 받 
는 장변에서 예수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변화산 상에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 
하셨으며， 죽은 자의 기도를 기록했습니다(녹 16:23에 나타난 부자의 기도로써 그 기도 

는 거절되었다). 또한 사형수의 기도도 기록되었고(녹 23:39-43에 나타난 사형수의 기도 
는 응답되었고 그 기도는 지옥의 부자의 기도와 대조된다) .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기도였고(녹 23 :46, 유대의 어린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 
도로써 시펀 31:5에서 인용하셨다) ，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녹 24:30, 31 , 축사하심). 그리고 끈질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녹 1l:5-8, 잠들려는 친구에게 강청하여 받음) ，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말 
씀하셨습니다(녹 18:1-8,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 그가 기도에 대하여 가졌던 관 
심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계속) 

김동하목사 (출표댁 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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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 징로월요새벽기돼 
일시 , 경일(월) 새벽기도회 후 
S암 베다니훌 

2 요싸집사회회왜벽기도회 

일시 ‘ 24일(화) 새벽기도회 후 
~‘베다니흘 

3, 전도위원회 는배전도부월례회 
일시 .오늘 15:15 

~ 전도위원회의실 

4 교정전도회월례회 

일시 ‘오늘 15:00 

~ 베다니흘 

5 군전돼월례회 

일시 , 낀일(금) 18:00 

~ 베다니훌 

6，권사찌회월례회 

일시 : 25일(수) 수요l부 예배 후 

ght . 영Or부실 

벼전닮l 

1 바울 10지회월례회 

일시 $일(토) 18:?;il 

~ 풍전식당때한병원뒤， n<,Xl,}4415) 
2 베드로 7지회월례회 

일시 ‘ 'l1일(다음주일)교구모임 후 
~ 교육관407호 

3 베드로 16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g암;교구모임장소 

4 요한9지회월례회 

일시;오늘 15:00 

짧;교육관 5층챙년2부집회실 

5 루디이없|회월례회 

일시 %일(목) 

ε압‘충현기도원 

결온 

1 이우절 권송동준 은퇴집사익 이들， 11교 

구)과 최미희 앵박복순 씨의 딸) / 갱일 

(토) 1 2:00 ， 뉴힐탑호텔 5충 예식훌 

주관흥헌 

교꾀소석 

10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장로) 친햄|배 수요예배 (권A f) 

II m IV V (인수집새 
II 

6 조인제 정운석 황의만 차신득 안종욱 장진택 기u그n 낀λr 이혜자 

10 13 김단용 김의철 김구형 0]갑재 김환기 김용석 김순배 이경현 
20 강모용 엄필성 이 훈 이하영 전홍렬 정상구 곽도융 하민자 
27 권명옥 남선우 최τ 。r더「 이태식 김천채 김단용장로 원길자 정주한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대상 ’ 초등학교 6학년~대학부 기간 1일- 29일 주일 12:30- 14:30 

문의 ’지휘자송재월 (017-417-601에，교환 210 장소 핸드벨실(옥탑방 3층) 

앤드벨 연주대 신입대원 모집 

요안연압체육대회 
일시 10월 3일(목)10:00 장소 ‘ 수도전기공고 

잔앙위원회 간사 모집 자 격 : 충현교회 세례교인으로 킴퓨터를 C별줄 Of는 X때 

정지기훈련 안수집샤 부부 잔양연습 
일시:매주일(오늘-10월 1 3일) 15:30 장소:교육관 301호 

국내 외국인 선교부 통역자 모집 
국내외국인선교부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통역으로 봉사할 통억자를 모집합니다 

대 상 : 베트남어， 벙길어， 태국어 
문 의 : 김황곤 목사(n552-82oo #356), 

I /1 

*주일은 O맨/흘로 직접 찾아오세요. 

A에로 1예， a;.~-，"도 I .!. ø"~예 
를 ‘ 0 ‘ π I ‘ 

ν 

/A 
r

nm 

‘복음 전파’ 와 ‘이웃 사랑’ 의 목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충현 유아 

원’ 이 새롭게 단장되어서 지난주에 개원하였다. 주변의 타 유아원에 비해 

서 월등하게 앞선 시설을 갖추게 되었는데 ， 4개월의 공사 기간에 걸쳐서 정 

원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실 3개 ， 유아원 사무실， 조리실과 식당， 그리 

고 유아전용 화장실과 유아전용목욕실을 갖추고 있다. 새롭게 단장된 ‘충 

현유아원’ 이 이웃에게 복음확장의 기회와 천국일꾼 양성의 기회로 사용되 

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란다. 

새 · 가 · 족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 
610 최덕은 1 청년2부 616 최누순 16 소망부 윤상철(J6) 

611 박수연 1 청년2부 이국숙(1) 617 정귀범 19 청년1부 
612 김진숙 5 청년2부 618 이동철 19 청년1부 

613 김인덕 6 청년1부 619 박한나 19 대학부 
614 남경욱 19 청년1부 620 성정인 19 대학부 

615 방설파 8 청년2부 이창호(8)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본당 잉3호 새가즉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1 영옹션tf윤 

역잉변(1엔총구} 

| 예배 안내 | 
구분 시간 장소 

오전7:00 본당 

1I 오전 9:00 본당 

주일예 배 
m 오전 11 :00 본 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l 얘외국어 용시용역 빼) 본당 

V 오후3:00 본당 
(젊은이가드리는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 요집회 오후7:30 본당 

새벽기 도회 오전 5:00 본당 

차량 
버스 오전 10:00 본당앞출발 

버스 금요집회 후본당앞출발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 

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 
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 

하여주소서.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 
게 서서 영흔에 대한 뜨거운 열 

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 

소서 

델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 

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 

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 

기를힘쓰게하소서. 

냉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 
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 

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 

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 

고 성취하는 구원의 둥대가 되게 

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 
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 

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 섬·기·는· 분· 들 ]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l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선교위원장 싱경연구원깅 당회 서기 17교구장 교구위원징 교구위원회 1교구 기획위원회 

윤인현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오정헌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신교위원 봉A써원징 g땐부장 구쩌부징 제3교뽑{원징 5교구 삐디부 3교구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친앙위원징 3교구징 8교구징 재16.교구징 봉A써원 대학부 17교구 선교위원회 9교구 15，교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유O댐감 E번2부장 건축위원 밸루:0엔g때~ A녕부징 11교구 4교구 칭년1부 16，교구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법인운영위원 예배위원장 째징위원징 기획위원장 기획위원 8교구 6교구 7교구 2교구 1 0.교구 

이하영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이종섭 고광환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진도위원징 깅Af위원장 기도원김 제2교육위원징 재1교얽l원징 14교구 외신부 12교구 13.교구 1드。T닙 

최기홍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 찬앙감독 강임구 
서。체.，날T지。 15.교구장 행정위원징 직능진도부징 새7택부징 · 강 도 사 이정철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 여전도사 
14.교구징 건축위원 신흔7엠부징 선교위원 전도위원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정연회 김정자 송향자 신통자 윤인숙 

9교구징 1 2.ii1.구징 딩회부서기 O맨친g때징 소밍부징 
9교구 4교구 3교구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고등부징 입Of누앨친g때장 실로입전잉때징 E때부징 칭년2부징 
14교구 17교구 10.교구 6교구 

정태두 박홍규 권영옥 조종환 배춘식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김정연 조옥자 

탁이부징 기브리뿔앙대징 엠앨친g때정 때H따부장 정년1부징 
5교구 8교구 15.교구 13.교구 7교구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노영한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행징위원 중등3부장 유치부징 뼈배위원 소년부장 
16교구 12.교구 2교구 11교구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고제숭 
l 교정전도사 박양덕 

중등1부장 :f‘ECHTX。l 엉이부징 π 。너니-닙「자。 중등2부징 l 단기선교시 강기엽 (스리링키) 

김영은 • 단기펑신도선교사 최은아(스리링카) 
유이부장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퇴 


